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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당연설회 연설요지

 <오염된 손으로는 부패 청산할 수 없다. >

 

시민 여러분, 특히 당원 여러분 

요즘 부패 스캔들 때문에 고개 들고 다니기 창피하실 것이다. 

그래도 국민의 정부는 많은 일 했다. 

외환위기도 극복하고, 노벨상도 받았고, 임권택 감독 [취화선]으로 칸느영

화제 감독상도 받았다. 월드컵 첫 승도 했다. 

하지만 부정부패 때문에 죄송하다. 송구스럽다. 사죄한다. 

중요한 것은 부패 청산의 문제이다. 

심판은 국민과 당원들이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회창 후보는 그럴 자격 없다. 

세풍, 안풍, 병풍, 총풍 등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부패의 원조이자, 부패

가 준비된 후보이다. 오염된 손으로는 부패 청산할 수 없다. 

노무현은 신 모델이다. 절전형 모델이다. 수행비서 둘 만 데리고 다니는 

저비용 정치인이다. 적게 쓰기 때문에 부패할 일이 없다. 

지금은 정권교체를 할 때가 아니라 정치교체를 해야 할 때다. 그래서 부패

교체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미 선수교체를 했다. 새로운 선수가 뛰고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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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치교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고추나 콩을 키울 때 모종에 벌레가 들면 미리미리 솎아내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가 훌륭히 자란다. 바로 그것이다. 썩은 모종은 국민의 힘으로 솎아

내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바뀐다. 국민의 힘으로 솎아내자. 

시장후보,시의원 출마자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 시민으로부터 배워야 한다. 그래야 현명한 정치인이 

된다. 나도 낮은곳으로부터 시작해 올바른 정치를 배웠다. 

시민 여러분, 우리 후보자가 훌륭히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

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